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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지  면) 12. 19.(목) 조간

(인터넷) 12. 18.(수) 12:00

12월 동행축제, 연말 나눔소비로 15일간 
직접매출 3,076억원 기록

- 온라인 채널을 통해 2,753억원, 지역판매전 등 오프라인 323억원 기록
- 유성온천크리스마스축제 등 15일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판매전 열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2월 동행축제(12.1~12.28)가 

15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3,0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2,753억원과 

개막 특별행사를 포함한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 323억원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3,07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1,1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46억원이 판매되는 등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12월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제품으로 주위에 온기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판매전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홍대 걷고싶은 거리 상점가에서 개최된 

개막 특별행사에는 3일간 약 2만 4천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동행축제 참여기업 윈드스카프(기능성양말)는 “축제 기간 온라인 기획전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제품이 많이 노출되어 평상시 대비 20%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행축제 전용기획전에 참여한 호정식품(약과)은 “11번가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해당기간(12.1~11)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00% 상승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제품 판매 행사인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과 행복한백화점 나

눔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발생된 수익금은 소외계층·취약계층 

등에 기부하는 등 연말 온기 나눔 확산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12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온라인 전용기획전(11번가, 롯데온)을 포함한 

부산지역 NC백화점 판매전(12.18~12.24), 군산&겨울나눔 동행축제(12.2~12.28), 

인천 소상공인 우수제품특판전(12.20~12.25) 등 풍성한 지역판매전 행사들도 

28일까지 개최되어 소비촉진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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